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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공여를 DSR에 편입하는 것을 

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한국경제는 9.22일자 “은행․카드․보험 이어 증권사까지...

2030 ‘주식’ 빚투 막는다” 제하의 기사에서 

ㅇ “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

(DSR)에 편입,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 강화를 검토중이다.“고

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DSR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

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